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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집착,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력 등 개인적 요인과 부모, 친구, 학교, 지역사회, 대중 매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학생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나 부모, 친구, 학교, 사회와 같이 상호작용 대상을 중심으로 하였

다. 최근, 시간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교육 영역에

서 시간관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관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고 초등 및 중학생들의 시간

관이 인터넷․휴대폰 중독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619명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중독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재

조명하고 두 가지 중독에 대한 예방 방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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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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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at had focused on it in education arena.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time perspective influen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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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

며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중독은 마

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중독 또는 도박, 성 집착

과 같은 행동 중독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중독

은 접하지 말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하지만, 인터넷과 

휴대폰, 더 나아가서 첨단 IT 기기 등은 현대인의 삶

과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1]. 따라서 인터넷과 휴

대폰 중독과 같은 기술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다른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직 신체적․정서적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기술 중독은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첨단 

IT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도 중독을 피할 수 있는 교

육적 대안과 사회적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까지 인터넷이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자기 효능감, 자기통제력, 자존감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부모 요인, 학교나 사회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2][3][4][5]. 특히 한유진과 

최나야의 연구[7]에서는 초등․중학생에게 부모 애착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금 당장 눈앞의 욕구충족을 자기통제로 극

복하는 만족지연에 대한 미셸(Mischel)의 마시멜로 

실험[24]이 유명하다. 그는 4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

금 눈앞에 놓인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얼른 먹을 

것인가 아니면 만족을 잠시 뒤로 하고 마시멜로 두 

개를 얻을 것인가 실험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653명

의 아이들 중 3분의 1은 15분을 참고 기다렸으며, 나

머지 3분의 2는 참지 못하고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었

다. 세월이 흘러 미셸은 18살이 된 그 아이들을 다시 

인터뷰하였다. 조사결과, 눈앞의 만족을 뒤로 미뤘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운 아이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자신감도 더 

컸다. 또한 부지런하고 자립심도 강했다. 마시멜로를 

두 개 받은 아이들이 한 개를 먹었던 아이들에 비해 

SAT의 언어와 수학능력에서 총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는 SAT 점수를 예측하는 데 

아이큐보다도 두 배나 좋은 지표가 되었다[6].

짐바르도(Zimbardo)는 그의 저서 타임 패러독스[6]

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인용하면서, 어릴 때부터 갖는 

시간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짐바르도는 사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며 시간관이 성공과 행

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6]. 짐바르도는 

시간관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인 ZTPI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을 제시하였다[21] 짐바

르도의 시간관에 대한 연구가 소개된 후, 시간관은 

개인의 행동 차이를 설명하는 척도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17][26]. 최근에 시간관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면서 사회경제적 위치나 리더십이 시간관과 관

련성이 있다는 연구[9][13][14]와 교육이나 물질중독

과 연관시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8][19][23].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

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폰 중독과 같

은 기술 중독과 시간관 사이의 관련성을 접목시킨 연

구가 드물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시간관에 대

한 학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시

간관에 대한 개념은 물론 이를 교육에 접목시킨 구체

적인 연구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중학생들의 시간관 

요인이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인

터넷 및 휴대폰 중독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던 개인

의 가상세계와의 매개된 실제감, 부모의 부정적 양

육태도,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매체에 대한 개

인적 효능감을 (그림 1)과 같이 상호작용 대상으로 

정의한다. 또한 각 학생에 대한 상호작용 대상과 시

간관, 두 가지 중독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여 

두 가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

한다.

(그림 1) 상호작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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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구 [7]과 유사하게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을 각각 인터넷 또는 휴대폰의 과도한 사

용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가 모두 

손상된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또한, 연구 [6]을 

기반으로 시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현재에 대

한 쾌락적이고 운명론적인 현재지향적인 시간관과 미

래에 대한 계획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간관을 다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2장

에서 시간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기술하고, 3장과 

4장에서 각각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연

구를 위해 초등학생 182명, 중학생 437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터넷 중독도 및 휴대폰 중독도를 검사하고 

짐바르도의 시간관 척도를 중심으로 한 시간관 점수

도 함께 계산한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5, 6 학년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인들을 함께 

조사하여 이들과 시간관과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

석, 중독도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리즈렐 

분석을 통해 기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

조명한 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 시간관을 이용한 두 가지 중독에 대

한 예방 방법을 제언한다.

2. 연구배경

이 장에서는 짐바르도의 시간관 개념을 소개한 후, 

시간관과 학업성취도, 시간관과 사회경제적 상태, 시

간관과 성공한 삶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제시하여 인

터넷 및 휴대폰 중독을 검사하기 위한 척도로 시간관

을 소개한다.

2.1 짐바르도의 시간관

짐바르도는 자신의 저서인 타임 패러독스[6]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시간관을 과거 긍정적 시간관, 

과거 부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현재 운명

론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 초월적 시간관인 6

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1997년과 1999년에는 시간관 

검사인 ZTPI와 초월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 검사인 

Transcendental Future Time Perspective Inventory 

(TFTPI)를 발표하였다[21]. 그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시간관 점수를 다음 (그림 2)와 같다

고 제시하였다. 

웹 사이트(http://www.thetimeparadox.com/surveys/) 

에 (그림 2)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다. 짐바르도에 

의하면 강한 과거긍정적 시간관 + 비교적 강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 + 비교적 강한 현재쾌락적 시간관 + 

약한 과거부정적 시간관 + 약한 현재운명론적 시간

관을 가장 이상적인 시간관이라 기술하였다. 하지만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와 같은 나이를 고려할 때

에도 그의 시간관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

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정신적으

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현재쾌락

적 시간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림 2) 짐바르도의 이상적인 시간관

2.2 시간관에 대한 연구

바버(Barber) 등의 연구[9]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시간관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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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255명 대학생의 시간관과 GPA관계를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진 학생들의 GPA가 현재

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진 학생들의 GPA보다 높게 나

타났다.

한편, 구드리(Guthrie) 등의 연구[13]에서는 시간관

을 사람들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

차에 대한 중재자로 간주하였다. 525명을 대상으로 

짐바르도의 시간관 검사항목을 조사한 그들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전문

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미래지향적 시간

관과 낮은 쾌락적인 현재시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또한 밴필드(Banfield) 박사의 The Unheavenly 

city라는 책을 소개한 웹 사이트[14]에서도 성공한 사

람들에게는 가족, 교육, 지적능력 이외에도 미래지향

적인 시간관이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음을 기

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시간관은 가치[22]와 위험행동[20], 

행복도[25], 건강[10], 자살[15], 나이[18], 성별[19] 등

과 관련 있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시간관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은 5, 6학년 182명, 중학

생은 437명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

으며 성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
합계

남 여

초등 87 95 182

중등 254 183 437

합계 341 278 619

<표 1> 조사대상자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에서는 류진아의 

설문[2]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요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크론바흐(cronbach) α 값은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요인이 .74,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요인이 .65, 사회적 효능감 요인이 

.60,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요인이 .67로 드러나 

신뢰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요인 관련 항목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채팅시 실제 만나는 듯하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을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인터넷 종료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하다.

•인터넷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이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고 벌준다.

•간섭이 많다.

•비협조적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내가 먼저 친구에게 접근한다.

•친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인터넷 등 매체의 사용방법을 알면 공

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인터넷 등 매체를 사용하면 공부효과를 

더 낼 수 있다.

<표 2> 상호작용 대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또한 시간관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표 3>과 같이 현재지향적 시간관(쾌락적, 운명

론적), 미래지향적 시간관(계획성, 약속)으로 요약되

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크론바흐 α값은 현재지

향적 시간관 요인이 .66, 미래지향적 시간관 요인이 

.61로 신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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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 항목 
성분

1 2

현재

지향적

시간관

(쾌락적,

운명론적)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부질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

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므로 

내가 무엇을 하건 상관없다.

•삶의 과정은 내가 아닌 어

떤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에 대처한다.

•용돈은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편이 낫다.

•노력보다 운이 더 좋은 결

과를 낳을 때가 있다.

.69

.67

.62

.56

.55

.49

.46

-.12

-.18

-.06

.09

.25

-.15

-.00

미래

지향적

시간관

(계획성,

약속)

•사적 및 공적 약속과 의무

는 꼭 지킨다.

•일을 착실하게 진행하여 

제 시간에 마친다.

•약속시간에 늦으면 언짢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유혹을 

물리치고 전념할 수 있다.

-.06

-.07

.05

-.07

.74

.68

.64

.61

<표 3> 시간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한편, 시간관 문항들을 현재지향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짐바르도의 공식

[21]에 의해 점수를 구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이번 절에서는 설문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바탕

으로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을 이용하여 학생의 

개인 및 부모, 친구, 매체와 같은 상호작용 대상에 대

한 요인, 시간관, 인터넷 중독도, 휴대폰 중독도에 대

한 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리즈렐(Lisrel)을 통

해 상호작용 대상에 대한 요인과 시간관, 중독도 간

의 공분산구조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1 상관분석 

4.1.1 시간관과 상호작용 대상

이 절에서는 3장에서 구한 학생들의 상호작용 대

상에 대한 요인과 시간관 요인에 대해 <표 4>와 같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관과 관련

된 항목들을 현재지향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짐바르도의 공식[21]에 의해 점

수를 구하였다.

 학생의 상호작용 대상에

대한 요인

현재지향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Pearson 

상관계수
.24 -.11

유의확률 .00 .00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Pearson 

상관계수
.23 -.23

유의확률 .00 .001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06 .15

유의확률 .13 .00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08 .11

유의확률 .046 .006

<표 4> 시간관과 상호작용 대상간 상관관계

개인의 가상공간과 매개된 실제감이 높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현재지향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지향

적인 시간관을 가지는 학생들의 사회적 효능감은 떨

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지

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상공간과 매개된 실제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호하며, 사회적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요인

에서 두 가지 시간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

는데,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은 양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4.5절의 리즈렐 분석

을 통해 이 요인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에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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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알게 된다.

4.1.2 시간관과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인터넷 사

용시단 및 중독에 대한 자각정도

이 절에서는 시간관 점수와 학생들의 매체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인터넷 사용시간 및 학생 

스스로 인터넷 및 휴대폰에 대한 중독 자각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 대상 요

인 이외에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정의에서 골드프라이드(Gold- 

fried)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12],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매체를 사용

하는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력 개념을 이용하였다.

우선, <표 5>에서는 매체에 대한 자기통제력, 학

업성적, 인터넷 사용시간과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

매체사용에 

대한 낮은 

자기통제력

.24
**

-.16
**

학업성적 -.23** .27**

인터넷

사용시간
.21

**
-.18

**

<표 5> 시간관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

(** : 유의확률 p < .01)

매체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현재지향적

인 시간관 점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미래지향적 시

간관 점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학업성적

에 대한 자기 평가(5점 척도) 결과와 시간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학업성적이 우수

할수록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은 인터넷 사용시간과 시간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미래지향

적 시간관 점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인터

넷․휴대폰 중독정도와 시간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우선, 인터넷․휴대폰 중독에 대한 자각 정도에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각 중독에 대한 자

각정도와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비례, 미래지향

적 시간관 점수가 반비례 관계를 가짐이 드러났다. 

측정 항목

인터넷

중독

자각정도

휴대폰

중독

자각정도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

인터넷 중독

자각 정도
1 .11

**
.29

**
-.15

**

휴대폰 중독

자각 정도
.11

**
1 .17

**
-.14

**

<표 6> 인터넷․휴대폰 중독에 대한자각 정도와 

시간관의 Pearson 상관계수

(** : 유의확률 p < .01)

4.2 회귀분석

4.2.1 시간관과 인터넷 중독 점수

이 절에서는 시간관에 대한 요인과 인터넷․휴대

폰 중독점수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현재지향적인 시

간관 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래지향적 시간관 요인 중에서는 

계획성 요인에 대해서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52.09 .58  89.31 .000

현재지향적 

시간관
7.29 .58 .45 12.49 .000

미래지향적 

시간관
-2.32 .58 -.14 -3.98 .000

<표 7> 인터넷 중독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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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간관과 휴대폰 중독 점수

<표 8>에서는 시간관이 휴대폰 중독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점수와 

유사하게 현재지향적인 시간관 요인은 휴대폰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지향적 시간관 요인은 부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재지향적인 특성들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갖추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7.62 .62  60.34 .000

현재지향적

시간관
3.13 .62 .197 5.02 .000

미래지향적

시간관
-1.52 .62 -.096 -2.44 .015

<표 8> 휴대폰 중독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4.3 학년별 t-검정

4.3.1 인터넷․휴대폰 중독 점수의 차이

이 절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간의 시간관과 인

터넷․휴대폰 중독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우

선 인터넷․휴대폰 중독 점수는 다음 <표 9>와 같이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또한 다른 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의 두 가지 중독도가 초등

학생들에 비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독 학년 n 평균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인터넷
초등학생 182 42.9

-9.67 617 .00
중학생 437 55.9

휴대폰
초등학생 182 29.7

-8.42 617 .00
중학생 437 40.9

<표 9> 학년별 인터넷․휴대폰 평균 중독 점수

4.3.2 시간관 점수의 차이

이 절에서는 학년별 두 가지 시간관 점수를 비교

하였다. <표 10>과 같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으며, 초등학생에서 청소년으로 접어들면서 오히

려 중학생들의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높고, 미래

지향적 시간관 점수는 낮아짐이 드러났다. 

한편, 교차분석으로 학년별 두 가지 시간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분포가 매우 비

슷하였으나 학생들은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현재

지향적 시간관 점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래지향적인 인간이기 보다 현재지향적인 인간이라

고 평가하였다.

시간관 학년 n 평균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현재지향
초등학생 182 2.37

-3.01 617 .003
중학생 437 2.53

미래지향
초등학생 182 3.26

3.21 617 .001
중학생 437 3.13

자신의 시간관에 대한 자각정도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시간의

의미 없음

초등학생
24

(13.2%)

69

(37.9%)

63

(34.6%)

26

(14.3%)

중학생
64

(14.6%)

158

(36.2%)

151

(34.6%)

64

(14.6%)

전체
88

(14.2%)

227

(36.7%)

214

(34.6%)

90

(14.5%)

<표 10> 학년별 시간관 평균 점수

4.4 성별 t-검정

4.4.1 인터넷․휴대폰 중독 점수의 차이

이 절에서는 성별 비교 분석을 다룬다. 우선 인터

넷과 휴대폰 중독 점수는 다음 <표 11>과 같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즉, 인터넷 중독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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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독 성별 n 평균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인터넷
남 341 57.13

9.01 617 .00
여 278 45.91

휴대폰
남 341 35.11

-4.43 617 .00
여 278 40.71

<표 11> 성별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

4.4.2 시간관 점수의 차이

이 절에서는 성별 시간관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재지향

적 시간관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비해,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에서는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차분석으로 성별 두 가지 시간관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현재지향

적 시간관 점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현재지

향적인 인간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남학생들은 근소

한 차이지만 자신을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평가하였다.

시간관 성별 n 평균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현재
남 341 2.53

2.31 617 .02
여 278 2.42

미래
남 341 3.13

-1.89 617 .06
여 278 3.20

성별

자신의 시간관에 대한 자각정도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시간의

의미 없음

남
46

(13.5%)

122

(35.8%)

127

(37.2%)

46

(13.5%)

여
42

(15.1%)

105

(37.8%)

87

(31.3%)

44

(15.8%)

전체
88

(14.2%)

227

(36.7%)

214

(34.6%)

90

(14.5%)

<표 12> 성별 시간관 평균 점수

<표 10>과 <표 12>로부터 학생들이 시간관에 대

한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하여 자신을 제대로 평

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4.5 리즈렐을 이용한 상호작용 대상에 대한 요인 

과 시간관, 중독도 간의 관계

이 절에서는 리즈렐을 통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이

용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학생의 상호작용 대상

에 대한 요인과 시간관 및 인터넷․휴대폰 중독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요인들의 두 가지 중독에 대한 상대

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을 위해 공분산 매트릭스를 입력자

료로 삼았으며 모수추정은 최우법(Maximum Likeli- 

hood Estimation)을 사용했다. 공분산구조분석의 결과, 

본 논문의 분석 표본 크기에서 기대한 것처럼, χ2(105) 

= 551.80(p < .01)로 데이터와 모형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부합지수인 Goodness 

of Fit Index (GFI)= .91,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 .87, Non-Normed Fit Index (NNFI) =

.83, Comparative Fit Index (CFI) = .87으로 나타나 

적절한 부합을 보였다.

(그림 3) 상호작용 대상 및 시간관, 중독간 관계

본 논문의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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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이 클수록 현

재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1,1 = .18 (t값 =

3.35)로 나타났으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

향은 γ2,1 = -.10 (t값 = -2.51)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클수록 현재지향적 시간관

에 미치는 영향은 γ1,2 = .30 (t값 = 5.13)로 나타났으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2,2 = -.22 (t값 =

-4.83)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

능감이 클수록 현재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1,3 = -.10 (t값 = -1.69)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에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2,3 = .15

(t값 = 3.28)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매체에 대한 개

인적 효능감이 클수록 현재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1,4 = .05 (t값 = 1.11)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에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은 γ2,4

= .10 (t값 = 2.86)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지향

적 시간관을 가질수록 인터넷 중독도에 미치는 영향

은 β3,1 = 12.21 (t값 = 11.78)로 나타난 반면에 미래지

향적 시간관을 가질수록 인터넷 중독도에 미치는 영

향은 β3,2 = -3.52 (t값 = -2.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인터넷 중독도가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도에 미치

는 영향은 β4,3 = 3.33 (t값 = 9.07)로 나타났다.

리즈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학생의 상

호작용 대상이 되는 요인들 가운데 개인의 가상세계

와 매개된 실제감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

생들의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에 비례관계를 갖는 정

(+)의 영향을 미쳤고,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에는 반비

례 관계를 갖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과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대한 개

인적 효능감은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에만 정(+)의 영

향을 미쳤는데 이 결과는 <표 4>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4>에서 두 

변수간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리즈렐 분석

에서 두 시간관 사이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기에 나

타난 것이다. 

한편,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은 인터넷 중독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고,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은 인터넷 

중독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인터넷 중독

도는 휴대폰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

로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지게 함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표 4>에서 양면성을 가졌던 매체에 대한 개인적인 

효능감은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매개로 하였을 때 

인터넷 중독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4.6 상대적 중요도 분석

리즈렐 분석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모두 더한 

총효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상호작용 

대상 요인인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매

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요인들이 두 가지 시간관과 

두 가지 중독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지 기술한다.

<표 13>은 리즈렐 분석의 표준화된 총효과를 통

해 상호작용 대상 요인이 시간관과 중독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와 같이, 현재지

향적 시간관에 미치는 총효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이 .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나머지 미래지향적 시간관, 인터넷 중독

도, 휴대폰 중독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같았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이 학생들의 시간관과 

중독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인과방향(으로)

인과방향(에서)

현재

지향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

인터넷

중독도

휴대폰

중독도

개인의 가상세계와

 매개된 실제감
.19 -.14 .10 .0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28 -.26 .15 .05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
-.07 .15 -.05 -.02

매체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06 .17 .01 .004

<표 13> 결과 변수에 미치는 총효과

<표 14>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관 중에서 현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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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시간관이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폰 중독에 상대

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

터넷 중독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현재지향적 시간관이 

.45인 반면에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10으로 나타났

다. 또한 휴대폰 중독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현재지향

적 시간관이 .16인 반면에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03

으로 나타났다. 즉, 두 가지 중독에는 미래지향적인 

시간관보다는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짐바르도가 기술한 이상적인 시간관과

는 다르게 초등․중학생들에게는 약한 현재지향적 시

간관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인과방향(으로)

인과방향(에서)
인터넷 중독도 휴대폰 중독도

현재지향적

시간관
.45 .16

미래지향적

시간관
-.10 -.03

<표 14> 결과변수에 미치는 총효과

5. 결론 및 제언

시간관은 사람들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일부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16]. 본 논문에서

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검사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시간관을 살펴보았

다. 본 논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은 개인의 가상세계와의 매개된 실제

감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현재지향

적인 시간관 점수가 높았다. 반면, 개인의 가상세계와

의 매개된 실제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이며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과 매체에 대한 효능

감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인 시간관 점수가 높았다. 

또한 매체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높고, 학업성적이 우

수하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미래지향적인 시

간관 점수가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현재지향적인 시

간관 점수가 높았다.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에 대해서도 현재지향적 시

간관을 가질수록 두 가지 중독 점수가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중독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중독에는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이 미래지향적 시

간관보다 영향이 더 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초등․중학생을 위한 

인터넷․휴대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최근 외국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시간관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은 물론, [11]과 같은 연구에

서는 시간관과 학생들의 물질중독과의 관련성을 분

석하고 있다. 한편, [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14

세 이상의 청소년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현재지향적

인 시간관이 강해지다가 20세 이후에는 약해지는 시

간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더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부터도 [19]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

지향적 시간관을 줄이고,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늘이

는 시간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인터넷․

휴대폰에 대한 중독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매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리즈렐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었

다. 즉, 매체에 대한 바른 교육이 미래지향적 시간관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매

체의 사용으로 학생들이 더욱 중독에 빠진다는 잘못

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매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매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는 아직 시간관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시간관을 교육에 도입

해야 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시간

관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의 부정적

인 양육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생들에

게 올바른 시간관을 갖게 해주고, 다시 올바른 시간

관은 학생들의 인터넷․휴대폰 중독 예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인터넷과 휴대

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

로 학생의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을 예방하고 완화하

려면 학생과 교사의 양자관계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부모의 상호작용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삼자관계로 확

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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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 친구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초등․중학생의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

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시간관을 

다루었다. 본 논문을 통해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짐바르도가 기술한 이상적인 시간관도 어린 초

등학생들에게는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도 기술하였

다. 즉, 짐바르도가 기술하듯 현재지향적인 시간관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초등․중학생들

에게는 기술 중독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많이 미친다. 따라서 초등․중학생들에게는 현재지향

적인 시간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면 기술 중독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관과 기술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설계를 통하여 초등․중학생들의 시간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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